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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진호�Interview

�

Q�:�2년�연속�제네시스�대상을�수상했다.�소감은?

A� :� 지난해� 제네시스� 대상과� 상금왕을� 수상해서� 올해� 상에� 대한� 욕심보다매� 시합� 우승을� 목표로

보내왔다.�그러던�중�제네시스�대상에서�유러피언투어�시드를�준다는�소식을�듣고새로운�목표를�정해

정진해왔다.�지난해에�이어�2년�연속�제네시스�대상을�받게�되어�굉장히�기쁘다.

�

Q�:�이정환,�이형준과�3파전이었다.�이번�대회�긴장되지는�않았는지?

A� :�물론�다른�선수들이�신경�쓰이지는�않았지만�앞만�보고�내�경기를�해서�TOP5에�들자는�목표를

세웠었다.�특히�오늘�이정환�선수가�뒷�팀이었는데�가족과�팬들이�많이�와서�버디를�잡을�때마다�함성이

나와�경쟁이�치열해지고�있음을�느꼈다.� 우승� 경쟁은�이번� 대회가�아니더라도�다음� 대회가�있지만



제네시스�대상�경쟁은�쉽게�오지�않기�때문이다.�시즌을�마무리하는�만큼�더욱�집중하려고�노력했고�잘

마무리한�것�같다.

�

�

Q�:�유러피언투어�시드를�획득했는데?

A� :� 좋은� 기회가�왔다고�생각한다.� 우선� 출전할�수� 있는� 대회는�모두�나갈�것이다.� 중국에서�열린

볼보차이나�대회나�한국에서�열린�발렌타인�챔피언십�외에�유럽에서�열린�대회는�출전한�적�없지만

자신�있다.

�

Q�:�유러피언투어를�위해�준비�사항이�있다면?

A� :�지난해부터�프랑스의� ‘JJ�리벳(RIVET)� ­�운동역학박사,�저스틴�로즈�레슨’�에게�스윙이�아닌�몸의

밸런스나�일관된�샷을�하기�위해�레슨을�받고�있다.�유럽의�바람에도�탄도를�낮추지�말고�볼�컨택�능력을

높이라는�조언을�해줬다.�또한�몸을�좀�불리라는�얘기도했다�

�



�

Q�:�가장�시급하게�해야�할�것은?

A� :� 지난� CJ컵� 때도�느낀� 것이지만�비거리를�늘리는�것은�당연한�것이고�퍼트와�숏게임,� 리커버리

능력을�보완하는�것이�급하다.�사실�올�시즌을�마치고�미국으로�가서�토너먼트�코스에서�훈련을�하려고

했다.�새로운�코스에�적응하는�것도�중요하고�각�코스를�잘�아는�캐디를�만나는�것도�필요하다.

�

Q�:�만족스러운�한해였을텐데,�한시즌을�돌아본다면?

A�:�지난해�클럽을�바꾸고�샷�연습을�굉장히�많이�했다.�스윙에�집중을�해서�그런지�상대적으로�퍼트와

숏게임이�좋지�않았다.�샷에비해�성적이�안�나는�듯�하다.

�

Q�:�올�시즌을�돌아봤을�때�가장�기억에�남는�순간은?

A�:�SK� telecom�OPEN�우승이다.�최종라운드에서�최경주�프로님과�(박)상현이형과�함께�경기했는데

갤러리도�굉장히�많이�오셔서�응원도�해줘�재미있는�경기했다.

�



�

Q�:�지난해�비교�시�올해�KPGA�코리안투어는�어떠했는가?

A�:�우선�시합이�많이�늘었고,�젊은�선수들의�기량이�많이�좋아졌다.�또한�황인춘,�김성용�프로님과�같은

베테랑�선수부터�젊은�선수까지�다양한�연령대에서�우승을�하면서�좋은�조화가�이뤄졌다고�본다.

�

Q:�내년�시즌�유러피언투어�데뷔해서�목표가�있다면?

A�:�이수민�선수나�왕정훈�선수와�몇�번�이야기를�나눠봤는데�PGA투어보다는�드라이브�비거리가�크게

중요하지�않다고�하더라.�각�나라�별로�잔디가�달라�이에�적응하는�것과�비행기를�타고�이동하는�부분에

적응을� 잘� 해야한다고�얘기해줬다.� 제네시스� 대상으로� 유러피언투어에� 진출하는� 1호� 선수인� 만큼

잘해서�내년에�들어오는�선수에게�조언을�해줄�수�있도록�시드를�유지하는�것이�1차�목표다.

�

�

[SK telecom OPEN 2017] FR. 최진호 우승 세레모니

�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v16Iuk2r5qo


�

Q�:�유럽에�혼자�갈�것인지,�가족과함께�갈�것인지?

A� :�아직�결정하지�못했다.�첫째�아이가�내년에�초등학교에�입학하는데�가족과�다함께�갔다가�괜히

초등학교에�입학하지�못할�것�같다.�내년�3월�전까지는�유럽�본토에서�시합이�없더라.�그�이후�성적에

따라�결정할�것이다.�일단�나갈�수�있는�대회는�아프리카라도�나갈�것이다.�두려움은�전혀�없다.�좋은

성적을�거두지�못해도�좋은�경험이�될�것이기�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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